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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라스틱 제품 개발에 있어 굴곡강도나 굴곡탄성률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첨가제로

glass fiber가 있다. GF 복합소재의 경우 일반 플라스틱 대비 굴곡탄성율의 향상 효과는 기대할

수 있지만 충격강도가 일반 사출품 대비 저하되는 결과를 나타낸다.이는 유리섬유와 고분자로

구성된 복합재료에 있어서 이종 재료 간 계면에서의 상호작용과 계면 결합력이 재료의 성능과

기능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. GF 복합소재의 Compounding

에 있어 GF 표면에 sizing의 효과가 잘 나타나 Resin과 GF 간 계면 결합이 잘 된 복합재료와 계면

결합이 잘 되지 않은 GF 복합소재를 비교하였을 때 충격강도 및 타 기계적 물성에서 차이를 보

인다. 따라서 Resin과 GF 간의 최적의 Coupling agent를 알고 그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

하다. 해당 연구에서는 Resin(PP)과 GF 간의 표면처리 유,무에 따른 Resin과 GF 간의 계면결합

(젖음성:wetting)을 확인하고 Coupling Agent로 silane 계열을 선정하여 resizing을 진행하여 마찬가

지로 계면 결합을 확인 및 충격강도를 비교해 보았다.


